
자연 친화적 소재 

 

1. 쾌적가공 

의복 및 섬유제품에는 다양한 쾌적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다양한 소재가 개발되고 있다. 쾌적가공으로서 어떠한 쾌적성이 요구되고 

있는가 또는 어떠한 쾌적성을 요구한 소재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것이 <그림 1>이다. 

쾌적가공의 분류에는 다양한 사고방식이 있지만, 본고에서는 

생활쾌적(生活快適), 환경쾌적(環境快適), 심쾌적(心快適), 건강쾌적(健康快適) 

소재의 4가지로 분류하였고, 일본(日淸紡)의 상품 예를 소개하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 1> 쾌적가공의 분류 

 

1.1 생활쾌적소재 

생활쾌적 소재란 일상생활에서“있으면 편리하다”는, 즉 확실히 생활을 

쾌적하게 해주는 편리한 소재라고 생각한다. 대표적 예로는 

형태안정가공이나 방오가공 등을 들 수 있다. 일본(日淸紡)의 경우는 

SSP가공이라는 형태안정가공이 있다. 이 가공은 액체암모니아 및 

DP수지가공(post cure)에 의한 노-아이론 수준의 높은 W&W성이 특징이다. 

 

1.2 환경쾌적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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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쾌적 소재는 의복 착용시에 의복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소재와 

지구환경에 친화적인 소재 그리고 거주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소재의 3가지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의복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소재는 흡수속건(吸水速乾)이나 보온(保溫) 

등의 의복소재이며,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소재는 소취 커튼이나 

방진드기가공의 침구 등이다. 지구환경에 친화적인 소재로는 생분해성이 

있는 천연소재 또는 가능한 화학약제를 사용하지 않은 소재가 있으며, 

리사이클(재활용) 소재도 여기에 해당된다. 

상품의 예로는 지구환경에 친화적이고 의복내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소재로, 냉방 28℃의 사무실에서도 쾌적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에너지 

소재의“에코시스 28℃”가 있다. 이 소재는 이형중공(異形中空) 

폴리에스테르와 고급 이집트 면의 복합소재를 통기성이 좋은 조직으로 

제직하고 흡수성을 향상시켜 형태안정가공을 한 것이다. 기존 제품에 비해 

발한량이 적고, 땀을 흘려도 흡수성이 양호해 달라붙지 않으며, 가볍고 

통기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시원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1.3 건강쾌적소재 

건강쾌적소재는 건강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기능을 갖게 함으로써 

쾌적성을 추구한 소재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항균방취가공이나 

소취가공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항균방취가공은 등장한지 이미 10년 이상이 경과해 특별히 새로움을 느낄 

수는 없지만 1998년부터 일반용도 및 특정용도의 제균가공이 등장하면서 

항균 3형제로 간주되었다. 제균가공은 방취보다도 오히려 항균에 중점을 둔 

소재이며, 특정 용도는 MRSA도 염두에 둔 가공으로 되어 있다. 

상품의 예로 일본(日淸紡)에서는 항균방취가공을「피치 프레시」, 

일반용도의 제균가공을「프레시 에어리어」, 특정용도의 제균가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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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치라보」로 해서 판매하고 있다. 그밖에도 항균관련 가공상품으로 많은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 환경에 친화적인 천연계 항균 방진드기가공의「뉴 

카리노」, 환경과 피부에 친화적인 천연계 항균방취 甘草力소염가공의「 」, 

녹차 성분의 카테킨(catechin)을 사용한 천연계 淸綠茶항균방취가공의「 」, 

키토산이나 천연 아미노산을 사용한 스킨케어 가공의「모이스킨」등이 있다. 

 

1.4 심쾌적소재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사회라고 불리우며, 이전보다 더 인간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스트레스의 요인은 여러가지 생활환경에 

존재하고 있는데, 이 스트레스로부터 해방하기 위해 많은 사람이 취미를 

갖고,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며, 스포츠나 레저를 즐기면서 자연과 접하는 

형태로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자연환경이 줄어듬에 따라 보다 

강하게 자연이 주는 평안함이 재검토되고 있다. 

심쾌적 소재란 이러한 치유(healing)나 편안함을 추구한 소재이다. 현재 각 

섬유메이커가 제공하고 있는 치유 소재를 조사해 보면 다음의 2가지 

타입으로 크게 구분된다. 여기서는 이 두가지 타입에 대해 일본의 한 

메이커(日淸紡)의 상품을 예로 설명한다. 

 

(1) 자연의 파동을 응용한 소재 

자연의 편안함은 왜그런지 바로 식별할 수 있다. 거기에는 무언가 법칙과 

같은 것이 있다고 느껴진다. 인간에게 편안함을 주는 여러가지 자연현상 

중에 1/f 파동이 있다는 것을 일본의 한 교수(武者利光)가 발견하였다. 

「1/f 파동」이라는 것은 주파수가 낮아지면 그것에 역비례하여 힘(power)이 

커지는 파동이다. 자연계의 바람소리, 시냇물 소리, 작은 새의 지저귐, 

목재의 나무결 등, 랜덤하다고 생각되는 현상도 사실은 1/f 파동을 갖고 있다. 

생체내의 리듬, 예를 들어 심장의 맥박수나 손 박수도 1/f 파동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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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적인 것으로는 아름다운 음악이나 그림도 1/f의 파동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림 2>의 맥박 주기를 확대한 평행선의 간격은「1/f 파동」으로 되어 

있다. 이 모양은 나무결과 아주 닮아 있다. 이와 같이 자연이 가진 공통의 

리듬이 1/f 파동인 것이다. 자연의 파동을 사람이 기분 좋다고 느끼는 

것은「1/f 파동」이라는 자연의 리듬이 맥박수 등 인간의 신체 안에도 있어, 

이 리듬에 공명(共鳴)함으로써 인간이 친근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日淸紡에서는 이「1/f 파동」을 응용한 얼룩 실「무라뉴」와 

自然직물인「 의 波動」을 상품화하였다. 이것은 한올의 실 안에 굵기가 다른 

멀티번수의 실로서 변화의 법칙이 1/f 파동으로 되어 있다. <그림 2>가 1/f 

파동로 되어있다는 것은 이미 설명하였지만, 실의 간격을 <그림 2>처럼 하여 

직물을 짜면 1/f 파동의 직물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만든 상품은 

노련한 장인이 정성을 다해 만든 것처럼 정취나 온화함이 있는 독특한 

분위기를 갖는다. 

 
<그림 2> 맥박주기를 확대한 평행선 

 

(2) 이온을 만드는 섬유 

이온을 생성하는 섬유도 또한 주목되고 있다. 日淸紡의「이오네지」는 

신체에 유해하지 않은 극미량의 방사선을 방출함으로써 이온을 형성하는 

섬유이다. 지금까지 방사선이라고 하면 아주 적은 량의 방사선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다고 생각되었지만, 미국의 T. D. Lucky 박사가 적은 량의 방사선인 

경우라면 오히려 신체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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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방사선 호르미시스 효과」라고 명칭했다. 이 방사선 호르미시스 효과에 

대해서는 현재 일본에서도 전력중앙연구소(電力中央硏究所)를 중심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효과는 그 학설을 모르더라도 오래 전부터 라돈이나 라듐온천이라는 

방사능 온천이 여러가지 효용을 강조하고 있는 것에서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 미량의 방사선은 공기중의 물분자나 산소, 이산화탄소를 

H3O
＋·(H2O)n, O2

－·(H2O)n 또는 CO4
－·(H2O)n라는 형태로 이온화한다. 

이것이 이온을 만들어내는 원리이다. 이 때 생기는 이온은 전하보존의 

법칙에 따라 반드시“＋와 －”한쌍이 생긴다. ＋와 －이온이 생성되기 

때문에 －이온만이 신체에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생성된 이온은 매우 작고, 직경이 1㎚(1/1000㎛) 정도의 분자 

수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기중의 소이온이라고 부르고 있다(그림 3 참조). 

 

<그림 3> 소이온 H3O
＋·(H2O)n의 구조 

  

한편 대기중에는 직경 10∼10,000nm(10㎛)의 에어로졸이라고 부르는 

미립자가 무수히 존재하고 있어 소이온은 항상 이 에어로졸과 충돌하여 

에어로졸에 전하를 부여하는데, 에어로졸이 대이온이 되며 소이온은 

감소한다. 따라서 공기가 청정한 곳에서는 당연히 에어로졸이 적고 소이온이 

많이 존재하고 있어 ±라고 하기보다는 소이온이 어느정도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청정한 대기에서 지표 부근 소이온 수의 밀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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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負) 각각 약 500∼600개/cc이고, 대이온 수의 밀도는 이보다 한자리수 

많은 정도로 알려져 있다. 도시와 같은 높은 오염지구에서는 소이온은 

감소하여 100개/cc 전후이고, 대이온은 1만∼10만개/cc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이온·에어로졸의 입자반경 분포 

 

이온을 만들어내는 섬유는 통상 도시 환경에 부족한 소이온을 보충하여 

자연의 많은 청정한 곳과 같은 이온 밸런스에 접근하려는 작용을 한다. 

삼림욕이 신체에 좋다고 알려진 것처럼 공기가 청정한 쪽이 신체의 활력도 

높다고 생각된다. 日淸紡의「이오네지」는 이 극미량의 방사선 방출효과로 

소이온을 발생시키고, 방사선 호르미시스 효과에 의해 신체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기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온이 신체에 부여하는 영향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설이 있지만, 아직 충분히 밝혀진 것은 아니다. 생태에 

대한 호르미시스 효과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앞으로의 연구과제이다. 

 

2. 결 언 

쾌적소재를 4가지로 분류하고 주로 심쾌적소재에 대해서 일본 메이커의 

대표적 상품을 예로 설명하였다. 앞으로도 쾌적가공의 개발은 추진되어 보다 

인간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소재가 공급될 것이다. 또한 지금부터는 환경에 

초점을 맞춘 환경을 배려한 상품이 증가할 것이다. 이미 그린 구입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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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되어 있고, 리사이클 폴리에스테르 소재에 대한 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PRTR법의 시행에도 주목하면서 바이오정련이나 플라즈마 정련 등, 

환경에 친화적이고 환경부하가 적은 소재도 차별화 소재의 하나로서 증가할 

것이다. 

한편 기능성 가공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가지 가공을 모두 했다는 

감이 있어 가공에 의한 차별화는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인간의 

오감(五感)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고도하고 미묘한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다. 

개발자로서 기능성을 강조하려면, 단순한 분위기의 상품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실제로 유익하고 필요한 기능이 있던가, 이론적인 데이터에 의해 

유효성을 확실히 보여주던가, 책임있는 개발을 하여야 할 것이다. 


